
[별표 3] 지정해제 이후 후속조치(제14조 관련)

 천연기념물(식물)은 살아있는 생명체로 자연현상 및 기후변화 등에 민감하며, 

지정가치상실로 인한 지정해제가 된 천연기념물(식물)에 대하여 기념ㆍ활용 등 

후속조치를 실시할 수 있으며, 특성에 부합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방안을 선

택

1. 일정 수형 유지, 원목상태ㆍ주변환경에 따라 현장ㆍ외부 보존조치

 가. (현장보존조치) 일정 수형을 유지한 경우 보존처리 후 현장조치ㆍ홍보

  1) 뿌리 및 주간부 수형이 일정부분 유지하고 있는 경우

  2) 훼손목 주변으로 목재건축물 등 2차 생물피해 우려가 없는 경우

  3) 관람동선과 연계되어 현장접근이 용이한 경우

  4) 고사되어 노거수로서의 가치는 상실하였으나 새로운 맹아지가 생장하

는 경우 

 나. (이전 전시ㆍ보존조치) 일정 수형을 유지하였으나 현장조치가 어려운 경

우 외부 공간 활용, 보존조치 및 전시ㆍ홍보 

  1) 현장접근이 어렵거나 주변에 중형목 이상의 수목 등의 생육, 전시공간

이 협소한 경우

  2) 훼손목 주변으로 목재건축물이 있어 2차 생물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

  3) 박물관 등 관련기관에서 전시활용을 희망할 경우

2. 원형 훼손이 심한 경우 기념 조형물 제작 및 기념상품 활용

 가. 주간부 공동이 50% 내외로 훼손이 심각하나 활용가능 목재부가 존재

하는 경우

 나. 지역의 대표자연유산으로서 지역주민, 소유자, 관리단체에서 기념물 제작 

등을 적극 희망하는 경우

3. 후계목을 활용한 후계숲 및 기념공원 등 조성

 가. 천연기념물에 대한 유전자원 확보, 후계목 육성 중인 경우

 나. 조성부지가 확보되어 있고, 후계숲 및 기념공원 관리주체가 확실한 경

우



4. 지정부터 해제까지의 변천사를 사진 등으로 기록한 종합안내판 설치ㆍ홍

보


